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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는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정자를 유혹한다

한 여성이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남성을 선택했

다. 그리고 이 여성은 이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행

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이 남

자는 이 여자의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여

성의 생각과 다르게 그녀의 난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신박과학’(livelive.tistory.com)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의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 선택은 남녀의 관계 이후에도 계속

된다.

여성의 난자는 맘에 드는 정자가 자신에게 잘 올 수 있도

록 화학 물질을 내보내는데 불행하게도 난자가 선택한 정

자는 꼭 여성이 지금 만나고 있는 파트너일 필요는 없다. 과

학자들은 여성의 난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자신

쪽으로 더 끌어당기고 있는 경우를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난자가 높은 품질과 유전적으로 호환성이 

높은 정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60명의 여성들과 그들의 파트너들에게서 난자와 

정자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정자가 파트너의 난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정자들

이 난자가 방출하고 있는 화학 물질을 통해 더 빠르게 헤

엄쳐 나갔다. 이를 통해 난자가 정자를‘소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학자들은 파트너가 아닌 사람들의 정자와 난자를 섞

어보기도 했다. 그 결과 여성의 난자가 종종 파트너의 정

자가 아닌, 낯선 남자의 정자를 향해 화학물질을 방출하

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난자는 무조건 여성의 정해진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다

른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확실하진 않지

만 이러한 결과는 여성과 남성의 특정한 정체성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난자가 정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가 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열한 경

쟁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고 말한다. 정자는 암컷의 생식관 안으로 들어가면 난자

를 반드시 수정시켜야만 한다. 실패하면 그냥 죽어야 한다. 

즉, 정자는 오로지 난자를 수정하는 일 하나에 목적을 두

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난자는 수정 이후에 오는 추가적인 과정들이 자

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이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자를 선택해야만 

한다. 난자는 정자를 잘 선택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발견은 몸의 주인인 여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난자

가 독립적으로 선호하는 파트너가 따로 있음을 증명했다. 

또한 불임이 파트너 간의 비 호환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

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됐다. 앞으로 난자와 정자와의 상호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원인을 알 수 없었던 

불임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선택 받아’태어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 인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받아’ 태어난다. 사진=shutterstock


